
  우리 안에는 어떤 사랑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어야 내가 

참 사랑의 사람이 되고, 참 사랑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세상에 

있는 사랑과 다릅니다. 이 사랑은 나를 행복하게 합니다. 그래서 남에게 대접

받고자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사람을 사귀어도 높은 사람, 잘난 사람, 누구를 

이용하려고 사람을 만나는데 그런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남의 허물을 찾아내고, 

들춰내고, 배반을 잘 하는데, 이 사랑은 절대로 배반하지 않습니다. 한번 만나면 

잘나든 못나든 변함이 없습니다. 끝까지 가는 변함없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

입니다. 

  예수의 사랑에 은혜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은혜 받은 사람들에게는 똑같은 

것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주고 싶습니다. 도와주고 싶습니다. 그렇게 사랑해 

주고 싶은 겁니다. 나를 필요 하지 않는 것 같은데도 자꾸 말을 걸고, 가까이

가고 싶고, 집에 있는 것을 주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오니까 

사랑이 살아나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훌륭한 왕이 되고, 나라를 하나님이 돌보시니 

나라가 부유해지고, 하나님이 나라를 지켜주시니 나라에 평강이 오고,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니 다윗을 해칠 자가 없는 겁니다. 세계적인 모든 위대한 지도자

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복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사람을 살리고,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복되게, 가치 

있게, 영광스럽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2017년에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승리하는 가정,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 도 � …………………………………………………………………………………………인� 도� 자

찬� 송 � ……………………� 292, 310, 552장(중 택1) …………………… 다� 같� 이

주� 기� 도� 문 � …………………………………………………………………………………………다� 같� 이

✳ 예배 후 조상들이 남긴 믿음을 서로 이야기하며 그분들의 유덕을 기릴 수도 
있습니다. 새해 계획을 세우며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나누면서 즐거운 교제의 시간
을 가집시다.



     
예 배 순 서

*� 가능하면�가장이나�신앙의�연장자가�예배를�인도하시기�바랍니다.

묵� 도 …………… 신 6:4-9(말씀을 인도자가 낭독)……………다� 같� 이

찬� 송 …………………� 301, 304, 550장(중 택1) …………………다� 같� 이

성� 시� 교� 독 ……………………………………………………………………………………다� 같� 이

인도자:�나의�힘이신�여호와여�내가�주를�사랑하나이다

다같이:�여호와는�나의�반석이시요�나의�요새시요�나를�건지시는�이시요

인도자:�나의�하나님이시요�내가�그�안에�피할�나의�바위시요�나의�방패시요

다같이:�나의�구원의�뿔이시요�나의�산성이시로다�

인도자:�우리�주�예수�그리스도로�말미암아

다같이:�우리에게�승리를�주시는�하나님께�감사하노니

다같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더욱�힘쓰는�자들이�되라� � -� 아� � 멘� -

기� 도 ……………………………………………………………………………………가� 족� 중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 동안도 한량없는 사랑으로 돌보아 주시고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날 아침 사랑하는 가족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

합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2017년에는 온 가족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과 함께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해를 지나게 될 때, 기쁜 일뿐만 아니라 어렵고 힘든 일들도 있을 것

입니다. 그러나 물 가운데로 지날 때도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함께 하신다는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새해를 시작하는 귀한 명절 아침에 우리 가족 모두가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 하시어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세상 끝 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성� 경� 봉� 독 ……………………………… 시 18:1 ………………………… 인� 도� 자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말� � 씀�․ ․ ․ ․ ․ ․ ․ ․ ․ ․ ․ ․ ․ 2017년을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 ․ ․ ․ ․ ․ ․ ․ ․ ․ ․ ․ ․인� 도� 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

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에 눈을 뜨면서 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도 

처음에는 어머니의 사랑을 어렴풋이 느끼면서 그 사랑을 깨닫게 되고, 

배우게 되고, 많은 사랑에 다양한 모습으로 발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나보다 먼저 나를 사랑하신 참 사랑입니다. 

  오늘날 모두가 많이 배웠지만 지식 속에 아가페의 사랑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문화가 발달했지만 문화 속에 아가페의 사랑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가페의 사랑은 하나님께만 있고, 하나님을 구주로, 아버지로 

영접한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위로부터 내리는 

사랑의 바구니입니다. 이 씨앗이 떨어져야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독생자를 주신 사랑, 나를 위하여 생명을 

버리신 사랑, 내 죽을 죄 대신 돌아가신 사랑, 한없는 사랑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랑을 다 모아도 이 사랑과는 절대로 비교할 수 없는, 

차원이 다른, 전혀 다른 참 사랑, 생명 있는 사랑, 살리는 사랑, 영원히 

변함이 없는 사랑, 하나님으로의 사랑인 것입니다.


